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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약 분 업

약사공론 4000호 동안 표시가제도긾 표준소매가격제도 등 가격 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단골 소재

였다긽 약국의 대부분이 이 문제를 유통질서의 문제로서 모든 회원들이 공유할 소중한 가치로 여겼

지만 시장경제를 지나치게 신봉한 약국들은 가격을 주요한 마케팅 소재로 삼았다긽 90년대 초중반

한약파동은 약사 사회에 집단적 패배감과 함께 사회에 면면히 흐르는 새로운 경향을 살펴볼 수 있

는 룏눈룑을 제시했다긽 단합된 집단의 힘 못지않게 사회적 이해를 구하지 못하는 주장은 메아리가 없

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것이며긾 이같은 교훈은 이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의약분업 논의과정

에서 약사사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를 반면교사처럼 보여줬다긽 다시 시간은 흘러 미래는 고

령화사회긾 질병 예방관리의 시대라고 사람들은 말한다긽 약국의 준비는 무엇이어야 할까?

가격

90년대 초중반한약파동


